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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경제활동

2020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52.4%로 남성보다 21.4%p 낮음

경제활동인구

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. 2020년 기준,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52.4%, 고용률은 50.4%로 남성 

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과 비교했을 때 약 20%p 낮음

최근 3년, 실업률은 남녀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데, 2018년 대비 2020년 실업률은 여성과 남성 모두 1.0%p 상승해 각각 

3.9%, 4.1%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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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35세~44세 구간이 낮은 완만한 M자 곡선을 보임. 뚜렷한 M자 곡선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

25~29세 구간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임

종사상 지위는 여성 남성 모두 상용직 비율이 높고(여성 44.8%, 남성 56.1%), 여성은 임시직(23.2%), 자영업주(19.1%)에, 남

성은 자영업주(29.2%), 임시직(10.1%)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

비정규직 규모는 여성이 크고, 연령별로는 여성은 60대이상, 50대, 40대 남성은 20대, 50대, 60대이상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

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완만한 M자 곡선을 보임

고용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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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경제활동 여성인구 676천명 가운데 대다수는 취업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육아와 가사에 전념(65.4%)하고 있는 반면, 남성인
구는 재학, 진학 준비(30.8%)로 취업의사가 없음

2020년 비경제활동 여성인구는 676천명으로 2018년 690천명에 비해 감소함

비경제활동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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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3년 경력단절여성의 절대적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. 이는 기혼여성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음

2020년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기혼여성 대비 16.6%임

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주요 연령층은 35~39세 35.8%, 40~44세 22.5%, 30~34세 15.3% 등의 순이고, 육아(39.4%), 결혼

(30.8%), 임신과 출산(20.4%) 등이 원인임

2020년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93,01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
경력단절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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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79.9만원 수준이고 남성과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13.3만원으로 약 110만원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

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여성은 35.6%로 남성보다 28.8%p 적었으나,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여성은 60.8%로 남성보다 
21.6%p 많음

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64.7%로 남성보다 29.4%p 많음

2020년 남녀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113.3만원으로 남성임금대비 여성임금은 61.4% 수준임

근로여건




